
폐플래스틱 소각처리 채산성“미달”
일본 사업성 평가 … 일일 2 0 0톤 되어야 증기회수·발전 가능

일본 플래스틱처리촉진협회는 플래스틱 함유 산업폐기물의 소각·에너지 회수의 사업성을 평가, 산

업폐기물 처리위탁비 톤당 3만엔, 가동률 8 0 %를 기준으로 하루 처리능력 2 0 0톤이 되면 소각에 머무

르지 않고 증기에 의한 열회수 및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.

그러나 일일 1 0 0톤으로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싸지고 증기회수를 할 경우는 리턴( R e t u r n )을 얻을

수 있지만 발전까지 하면 투자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평가했다.

플래스틱 함유 산업폐기물의 사업성평가는 三菱중공업 등 소각로 메이커의 협력으로, 소각규모를 하

루 2 0 0톤, 폐기물 발열량 4 0 0㎉ 및 소각규모 1 0 0톤, 발열량 6 0 0 0㎉의 두가지 모델 케이스를 가정, 소

각에 따른 증기회수·발전 타당성을 검토했다.

소각위탁비는 톤당 3만엔, 열회수효율

은 4 0 0 0㎉에서 72.5%, 6000㎉에서 8 0 %

로 하고 발전효율은 4 0 0 0㎉에서 1 0 % ,

6 0 0 0㎉에서 1 5 %로 현재의 기술로 기대

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.

또한 설비는 1 5년간의 감가상각을 기준

으로 할인투자이익률( D C F )에 의해 사

업성을 평가했다.

이 결과 2 0 0톤을 처리하면 소각에서만

D C F는 7 . 3 %가 되고 시장금리만큼의

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. 또한 증기에

의한 열회수를 하면 D C F는 8 . 0 %가 된

다. 단, 발전을 하면 D C F는 3 . 8 %로 저

하한다.

또 1 0 0톤의 처리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아지고 소각 또는 발전을 하면 투자회수가 곤란해

지는 결론이 나왔다.

따라서 플래스틱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의 소각·에너지회수는 대규모로 하지 않는 한 채산성이 맞지

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.

그러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처리코스트의 상승과 발전효율이 2 0 %대로 높아지는 등 개발이

이루어지면 채산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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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>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의 사업성


